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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생산성 개선

회의록을 다시 찾는 시간을 줄이다

에이닷, OneDrive, Codex를 연결해 회의와 업무 통화 기록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지식으로 바꾼 PoC

문제 인식 회의가 끝난 뒤 기록은 남지만, 시간이 지나면 메일·메신저·개인 PC·문서함에 흩어집니다.

필요한 내용을 찾으려면 여러 파일을 열어 다시 읽어야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업무 흐름

1

회의·업무 통화

기록이 필요한 대화

2

에이닷

녹취·요약을 텍스트로

3

OneDrive

원본과 정리 자료 보관

4

Codex

질문으로 찾고 재정리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에이닷에서 생성한 회의·통화 녹취와 요약을 마크다운 파일로 저장해 OneDrive에 업로드했습니다.

OneDrive와 동기화된 폴더를 Codex App의 Project로 열어 회의 내용, 결정사항, 후속 업무를 질문으로 확인했습니다.

AI가 결론을 임의로 만들지 않도록 원본을 남기고, 최종 결과는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PoC의 핵심

회의록을 ‘저장’에서 ‘다시 쓰는 자료’로 바꿉니다.

사람은 판단과 실행에 집중하고, AI는 기록을 찾고 정리하는 일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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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활용 방식

회의가 끝난 뒤, 기록을 다시 쓰는 과정

도구별 역할을 나누고 원본 보존과 사람 검토를 기본 원칙으로 운영했습니다.

01 자료 저장

회의가 끝나면 에이닷에서 생성된 녹취·요약 자료를 마크다운 파일로 저장해 OneDrive에 올립니다.

02 회의록 정리

Codex에 원본을 보존한 채 논의사항, 결정사항, 액션 아이템, 미확정 사항을 나눠 달라고 요청합니

다.

03 다음 업무에 활용

업무 주제와 질문을 중심으로 과거 논의와 남은 일을 다시 찾습니다. 여러 회의의 진행 상황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질문 예시

Q
지난달 해당 주제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만 찾아줘.

Q
이번 주 회의에서 아직 완료되지 않은 액션 아이템을 정리해줘.

Q
관련 회의록과 결정사항을 묶어 현재 진행 상황을 요약해줘.

원본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라, 필요한 정보는 빠르게 찾되 업무 판단은 사람이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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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 재현 · 책임

기록을 ‘보관’에서 ‘활용’으로

정량 성과를 과장하지 않고, PoC에서 확인한 업무 방식의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이전

파일 제목을 기억해야 하고 여러 문서를 열어

 다시 읽음 개인 메모와 기억에 의존

변화

업무 질문으로 필요한 기록 확인 결정사항과

후속 업무를 구분 과거 논의를 다음 업무에

연결

기대되는 업무 변화

회의록을 찾고 다시 읽는 시간 감소

필요한 주제와 질문을 기준으로 기록 확인

결정사항과 후속 업무의 명확한 관리

논의·결정·액션 아이템을 구분해 정리

담당자 변경 시 인수인계 개선

과거 협의와 프로젝트 흐름을 한곳에서 확인

다른 팀도 따라 할 수 있는 조건

회의·통화 기록을 팀의 공유 저장소에 일정한 방식으로 보관할 것

AI가 참조할 수 있는 폴더와 문서 접근 권한을 조직 기준에 맞게 설정할 것

개인정보·고객 정보·보안 정보를 점검하고, AI 결과는 원본과 대조할 것

AI는 기록을 찾고 정리하는 일을 돕고, 최종 판단과 책임은 사람이 맡는 방식입니다.


